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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해원 기자 = "감독님이 원하는 축구를 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하다." 

 무릎 이상으로 73번째 한일전에 결장한 '캡틴' 박지성(29.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연습시간의 절대적인 부족에 아쉬움을 감

추지 않았다. 

 조광래 감독(56)이 이끄는 한국축구대표팀은 12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일본과의 경기에서 득점 없이 무승

부에 그쳤다. 

 당초 조 감독이 필승카드로 가장 먼저 꼽았던 박지성이 경기 전 무릎 이상을 호소하며 결장한 탓에 꼬이기 시작한 태극전사들

의 73번째 한일전은 열띤 공방전 속에 아쉬움만을 남겼다. 

 경기 내내 벤치에 앉아 동료들의 경기를 지켜본 박지성의 얼굴은 어두웠다. 자신의 빈 자리가 느껴진 탓인지 경기 후에 만난 그

의 모습에서도 밝은 표정을 찾기 어려웠다. 

 그는 "한일전다운 경기였다. 거친 경기를 했지만, 양 팀 모두 나쁘지 않은 경기를 했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 



 "경기를 앞두고 동료들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박지성은 "그래도 한일전인만큼 경기 전에 잠깐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만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경기를 앞두고 연습이 부족했다. 감독님이 원하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부족하다. 연습을 할 수 있

는 시간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실제로 한일전을 앞두고 소집된 24명의 선수들이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은 고작 이틀에 불과했다. 

 소속 팀 일정으로 인해 11명 가운데 9명의 해외파 선수들만이 먼저 소집된 뒤 나머지 해외파 선수들이 뒤늦게 합류했다. K-리

거들은 주말 경기 후 경기 이틀 전인 10일에서야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소집됐다. 

 경기 후 조광래 감독도 "선수들이 어려운 경기를 열심히 해줬지만 내가 생각하는 게임 내용에서는 상당히 부족했다"며 "2~3

일 훈련에서 선수 모두를 확인하기는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감독에게나 선수에게나 서로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박지성은 수술했던 부위인 오른쪽 무릎에 통증을 느껴 이날 경기에 결장했다는 점에서 많은 팬들의 우려를 사야 했다. 

 부상의 심각성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팀에 돌아가고 난 뒤에야 앞으로 얼마나 휴식을 취해야 할 지 알 수 있을 것 같

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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